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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로 뭉치지 않는, 세대문화가 없는 세대
하나의 전체 모임 같은 개념이 없고, 끼리끼리 모여서 논다. 어떤 그룹에 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이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90년대에는 TV 보면서(채널도 몇 개 없으니) 자연스럽게 대화거리나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대중스타에 열광했고 부모를 따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도 다양하고 분화된 문화 속에서 취향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작은 차이,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더욱 서로 공유하려고 들지 않는다. 나누는 것보다 강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 아마도 이 세대의 특징일 거에요.”

“여기에 취업이 어려워 불안하니 즉각적 위로를 받는 식으로 각자 싸이월드나 네이트온을 하며 지내죠.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유행처럼. 문화가 되려면 몇 년 정도는 그것을 공유해야 하는데 정보사회가 되면서 속도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2. Cool 하기 보다 Warm한 세대
-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Cool함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 Warm한 세대 부모에게도 독립적이라기 보단 순종적인 태도를 보임.

“최근 대학가에서 ‘미안해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당혹스러워요. 조금만 늦어도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 못해 죄송하기 그지 없다는 학생들, 몸짓 자체가 점점 예의바른 일본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비싼 등록금, 학원비를 대주는 부모에게 미안하고, 부모가 자신에게 ‘투자한 비용’을 되갚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더더욱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죠”

“사춘기를 지나 고생을 해도 집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상 경제 자립이 가능한 경제 성장기를 지배한 사고방식인데, 지금 세대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보다 어떻게 고생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차원에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지요”

3. 경쟁이 내면화된 세대
- 어린 시절 IMF 겪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힘든 삶에 대한 공포 있음.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자조하는 잉여문화, 불안과 스펙문화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서태지 세대는 개별적으로 쿨 한 사람, 멋진 사람, 자아, 개성 등이 너무 중요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생존에 관심이 크죠. IMF를 겪으면서 부모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잘 놀던 선배들이 취업 못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크게 겁먹은 거에요.” 

“2000년대 후반에 명문대에 입학한 ‘승자’들을 보면서 놀란 점은 이들이 경쟁을 철저하게 내면화하면서 내심 즐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쟁을 기본이라 생각하고 왜 경쟁해야 하는지 의심해보지 않은 거죠”

4. 개인주의, 그러나 방어적인 개인주의
-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띔. 하지만 외부의 개입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소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적 성향을 띔.

“개인주의이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상호 기피하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5. 솔직한 표현
-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 꺼리지 않는다. 솔직한 주장을 한다기보단 체험한 걸 드러내는 것.

“SNS, 인터넷 커뮤니티도 많잖아요. 방 안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에, 그 속에서 ‘잉여질’을 계속 하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도 아주 솔직한 대화도 나눈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사람과 더 만나기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건 더 피곤해하게 될 거에요. 계속 맞춰나가야 하는 연애는 물론 못하고.”
